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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ukseom was once a suburban area that had a government horse ranch for national use and a naenogpo (area of royal farm
lan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 pleasure ground was built at Ttukseom, and after independence, it has been used
as a park through the process of urbaniz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reation of the Ttukseom Pleasure Ground and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pleasure ground were transformed to a park. This study also explores its landscape and cultural aspects.
In the 1930s, Gyeongseonggwedo (京城軌道), a private railway company, built a pleasure ground at Ttukseom to attract

passengers, according to the business model of Japanese railway companies, in which recreational areas were developed near railway

routes. Mass media portrayed this area as a "rural landscape" in contrast to the city. The Ttukseom Pleasure Ground emerged
as a popular summer resort for Gyeongseong citizens. At the same time, it was managed by Gyeongseongbu (京城府).

The city of Seoul began to manage the Ttukseom Pleasure Ground following independence, and development plans for Ttukseom

as a pleasure ground or a park were continuously drafted but never implemented.
Even after Korea's independence,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pleasure ground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from the colonial

era. In the late 1980s, the Ttukseom Pleasure Ground became the Ttukseom Han River Citizen's Park, and the sandy beach of

the Han River was removed. Nonetheless, the previous facilities and major activities such as an open-air swimming pool, camp
ground, and areas for boat recreation remained as major park programs. When the urbanization of Ttukseom was completed, its
idyllic image disappeared and it became a park instead of a pleasure ground. Since parks expand their programs, it can be concluded

that by providing those kinds of programs, the Ttukseom Pleasure Ground transformed to a park.

Key Words: Suburban Railway, Rural Landscape, Han River, Japanese Colonial Period

국문초록

뚝섬 일대는 조선 시대 국마를 기르던 목장과 내농포가 있던 교외 지역이었다. 일제 식민지기, 이곳에는 유원지가
조성되었고, 광복 이후 도시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뚝섬유원지의 조성부터 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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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뚝섬은한양의경계에위치한왕실과연관된공간
이었다. 한강 앞의 대평야였던이곳은왕의목장지이자사냥터
였으며, 왕실에필요한채소와과수를생산하던곳이기도했다.
도회지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였던 뚝섬은 오늘날 확장된 서울
의일부가되었다. 또한, 한강 연안의아름다운풍광덕택에왕
의 행락 공간이었던 이곳은 뚝섬한강공원과 서울숲 등 공원이
자리한 시민들의 일상적 여가 활동 공간으로 변모했다.
현재 뚝섬한강공원 자리는 일제 식민지기 유원지로 개발되

었다. 지금은 식민지기 유원지의 물리적 흔적은 남아 있지 않
지만 ‘뚝섬유원지역’이라는 지하철 역명은 이 일대가 유원지
였음을증언하고있다. 식민지기뚝섬에는무슨이유로유원지
가들어섰으며, 이후 어떻게 공공에서관리하는공원으로변화
했을까.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관이나 운영
방식, 이용행태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본 연구는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식민지기에는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면서 철

도역이있는지역에는온천이나해수욕장, 유원지 등이 조성되
었다. 철도 회사는 새롭게 조성한 시설과 기존의 명승지를 대
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승객 유치를 꾀했다1). 당시 조선에서 활
동했던 철도 회사의 마케팅 방식은 철도 승객 유치를 위해 철
도 연선에 유원지를 운영했던 일본 사설 철도의 경영 방식과
유사하다. 뚝섬유원지역시경성의교외선부설과밀접한관련
을 맺고 있다.
많은 경우, 식민지기 조성된 여러 행락 공간은 현재까지도

유원지, 공원, 관광지 등의 장소성을유지하고있다. 따라서 뚝
섬유원지는 철도의 부설과 도시의 변화, 이에 따른 여가 공간
의 재편을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뚝섬유원지가 어떠한 도시․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 조성된 유원지의 경관과 문
화적 특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광복 이후의 변화를 추적해 일
제에의해만들어진유원지가광복이후에어떻게변형되고이
용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통시적 연구는 유원지의 물리적 특성과 문화적 속성

을 이해하고,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여러 위락 공간이 분화되
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공간을 만들고 이용하는 관성에 유원지
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서구에서도입된유원지와공원이명확하게분화되
기전과도기에유원지가도시생활에서어떤역할을담당했는
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30년대 중반에 조성된 뚝섬유원지는 광복 이후에도 오랫
동안 유원지로 기능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뚝섬 일대의
경관 변화가 시작되는 1910년대부터 한강종합정비사업으로 뚝
섬한강공원이 조성되는 1980년대 초반까지로 한정한다.
연구는 유원지의 운영 주체가 변화하는 광복을 기점으로 식

민지기(Ⅲ장)와 광복 이후(Ⅳ장)로 시기를 크게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는 조성과 문화로 나누어 고찰한다.
조성 부분에서는 유원지가 만들어지고 변화하게 되는 도시

(계획)적․정치적 맥락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조성 주체와 조
성 의도, 조성 모습 등을 파악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조성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유원지의 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도출한다.
1930년대교외 철도를운영했던경성궤도는 승객 유치를위해뚝섬에유원지를조성한다. 이는철도연선에유원지를

조성했던 일본 사철의 경영 방식을 모범으로 개발된 것이다. 식민지기 뚝섬 일대의 농업 경관은 대중매체를 통해 도시와

대비되는목가적인 ‘전원풍경’으로묘사되었다. 뚝섬유원지는경성 서민들의대표적인여름피서지로떠올랐으며, 경성부
에 의해 관리되는 계도의 장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뚝섬은 서울에 편입되고, 유원지 역시 서울시에서 운영했다. 1960년대부터 뚝섬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뚝섬에공원 혹은 대규모유원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이지속적으로 수립되지만 구현되지못했다. 광복 이후에도 뚝섬유원
지는 식민지기의 운영과 이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뚝섬유원지는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졌지만, 노천 수영장, 캠핑장, 보트놀이 등 과거의 시설과 주요 활동들이 현재까지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뚝섬 일대의 도시화가 일단락되고 전원 이미지를 구성했던 요소가 사라지면서 유원지로서
의 매력도 상실한다. 과거 뚝섬유원지에서 제공했던 동적 레크리에이션은 공원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뚝섬유원지에서 뚝섬한강공원으로의 변화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유원지와 공원의 습합 과정을 보여

준다.

주제어: 교외 철도, 전원 풍경, 한강, 일제 식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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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가 당시 이용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갔으며, 실제
유원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이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유원지는 당대 대중의 ‘낙원’으로 묘사되었는데,

유원지의실체를추적하는연구를통해이러한낙원이어떤경
관으로 구현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
고 경험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는 주로 문헌과 지도, 사진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한강
에맞닿은뚝섬일대는조선시대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경
관이극적으로변화했으므로, 시기별지도와문헌을함께검토

해 경관 변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기 문헌의 경우, 광복 이후 서울에 편입되는 뚝섬 일

대에 관해 주요하게 다뤄진 기록은 찾기 어렵다. 경성부에서

발간한 경성부사(京城府史)나식민지기우리나라의사회, 문
화와 경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일
련의 조사로 간행된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 조선의 임
수(朝鮮の林藪) 등에서 뚝섬 일대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밖에구체적으로유원지가조성되는과정과시설, 운영및

이용 등에 관해서는 조선철도협회회지(朝鮮鐵道協會會誌)
에 수록된 ‘경성궤도연선안내(京城軌道沿線案內)’를 비롯해
매일신보 와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삼천리 등 대중매체
에서 확인한다(Table 1 참조).

3. 뚝섬 관련 연구

뚝섬 관련 연구는 경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Hong(2006)은 뚝섬․장안평 지역이 한강의 범람원이었던

조선 시대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뚝섬을 과수원과 채소밭
으로 활용했던 식민지기, 그리고 196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뚝섬 일대가 거대 도시 서울의 시가지 경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조선 시대
살곶이목장과 내농포의 실체를 규명하고, 뚝섬과 장안평 지역

의 경관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ang(1971)의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5단계로 구분

하고, 시기별․요소별(주거, 학원, 공장, 유락시설 등)․토지이

용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뚝섬 지역이 농촌적 촌락 사회에
서 현대적 도시화기에 접어드는 과정을 분석한다.
Lee(2009)의 연구는 시기별 지도를 비교 검토하며, 뚝섬 일

대의 변화를 서울 교외 지역의 도시화 과정으로 파악했다. 조
선 시대의 전통은 지명 속에 남아 일부 계승되기도 하고 단절
되기도 했는데, 뚝섬은 이제 서울 전체의 경관과 함께 변화하

여서울동쪽의신개발지로부상했다는것이다. 이러한연구들
은 뚝섬의 경관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지만, 유원지를 도시화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 뚝섬유원지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광복 이후 뚝섬의 공원화에 대한 연구도 있다.
Park(2002)은 1884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의 도시공원의

역사를 정책과 물리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는데, 광복

Title Publisher Year

Gyeongseongbusa(京城府史) 3 Gyeongseongbu(京城府) 1941

Villages of Joseon(朝鮮の聚落) Joseonchongdokbu(朝鮮總督府) 1933

Joseon Civil Engineering Records(朝鮮土木事業誌)
Joseon Civil Engineering Association

(朝鮮土木建築協會)
1937

Statement of Reasons for Gyeongseong City Plan
(京城市街地計劃(區域, 街路網, 土地區劃整理地區)決定理由書)

Joseonchongdokbu Home Office
(朝鮮總督府內務局)

1937

Forest of Joseon(朝鮮の林藪)
Joseonchongdokbu forestry experiment station

(朝鮮總督府林業試驗場)
1938

Guhanmal-Hanbando Topographical Maps(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Japanese army 1895～1896

Riparian land occupancy: Gyeongseonggyooegwedo
(京城郊外軌道株式會社) - Attached drawing

Joseonchongdokbu's record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1931

Gyeongseongbu gwannaedo(京城府管內圖)
Unknown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Late 1930s

Journal of the Joseon Railway Association(朝鮮鐵道協會會誌) Joseon Railway Association 1927～1942

Gyeongseong Ilbo(京城日報) Joseonchongdokbu's organ 1906∼1945

Maeil Shinbo(每日申(新)報) Joseonchongdokbu's organ 1910～1945

The Dong-A Ilbo(東亞日報) Newspaper published by Korean 1920～present

The Chosun Ilbo(朝鮮日報) Newspaper published by Korean 1920～present

Samcheonri(三千里) Magazine published by Korean 1929∼1942

Table 1. Primary literatur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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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뚝섬 일대의 공원 지정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Yang(1985)의 연구는 뚝섬지구가 공원화되기 직전 당시 유원
지로사용되고있는뚝섬의공원계획을기능과물리적측면에
서 분석하여 유락적 기능을 배제하고 근린공원으로서 휴식 공
간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상과같이뚝섬의도시화혹은공원화에대한연구는있으

나, 도시화 과정에서도시의기본적시설로서유원지가만들어
지고 변화하는 맥락과 유원지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기 어렵다. 특히 뚝섬유원지가 식민지기에 만들어져서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 뚝섬유원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원지 혹은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변화하
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Ⅱ. 유원지의 정의와 역사적 전개

1. 유원지의 개념

유원지(遊園地)라는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유원은 놀다․
즐기다․떠돌다․여행하다․사귀다 등을 의미하는 ‘遊’자와 동
산․뜰․밭․구역․능․사원․별장․담 등을 의미하는 ‘園’자

가 결합한 단어다. 즉, 유원지란 돌아다니거나 놀이를 위한 정
원과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는 “돌아다니며 구경
하거나놀기위하여여러가지설비를갖춘곳”이다. 사전적의

미로만본다면유원지는공원(公園) 즉, “국가나지방공공 단
체가공중의보건․휴양․놀이따위를위하여마련한정원, 유
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과 유사하며(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유원지를 공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사
실상 그 구별이 모호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서 유원지란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고전에

서 유원지란 표현을 찾아보면 보통명사로서 ‘유원(지)’란 표
현은찾기어렵다.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조약이체결된뒤
수신사로 처음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메이지 유신 이후 일

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기록한 책인 일동기유(日東記游)에
서 ‘유원’이란 표현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2). 유길준은 서구
의 근대 문물을 보고 쓴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에서 지
금의 유원지와 유사한 의미로 유정(遊亭), 유보장(遊步場), 유
게장(遊憩場), 유연장(遊衍場)과같은표현을쓴다(Kim, 2010:
276-277). ‘遊園地’는 일본이 근대에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받아

들일 때 신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창제한 한자 어휘이며, 한국
은개항기에일본으로부터이단어를받아들여쓰기시작한것
이다(Kiyoji, 1996: 984).

유원지는 서구의 문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휘이니,
서구에서논의된놀이의의미를이해해본다면 ‘유원지’의 의미

를 규명하는데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

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던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놀
이는놀이그 자체를 목적으로하며, 호모 루덴스는 놀이를 통

해 현실에서 벗어나 환상(illusion)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Huizinga, 1964: 41-49; Noh, 2011: 58-62). 오리코스트
(Isabelle Auricoste)는 일상을 영위하는 곳이 아닌 ‘어딘가 다

른 곳’은 낙원을 환기한다고 시사했다. 둘러싸여 한정된 영역
인 정원이나 공원은 다른 세상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
키는 낙원(樂園)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왔다. 오락(diversion/

divertere, 기분전환)은 의미상 (현실을) 외면하는 행동이
다(Auricoste, 1992: 483). 따라서유원지란놀이혹은오락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열광할 수 있는 ‘환상’

을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원지의 상업적 속성은 오락을 지향하는 대중적 공

간 유형의다양한진화의동력이되었다. 오리코스트는유원지

의 기획자들이 수익을 내려는 욕구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
를 낳았고, 19세기에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라는
특별한 분야를 성장시킨 창조적 에너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Auricoste, 1992: 489). 헌트(John Dixon Hunt)는 이러한 인
기 있는 장소가 19세기와 20세기의 공원 창조의 원동력이 되
었다고 본다. 또한, 공원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위한장소가여전히 필요했음을 설명하고있다(Hunt,
2012: 22-39).
근대 일본에서 ‘유원’이라는 표현은 개념적으로 ‘공원’과 명

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메이지 일본(1867～1912)은 근대 국
가 수립 과정에서 서구의 공원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다. 에도
시대부터 놀이나 유흥을 위한 ‘유관(遊観)의 장’이었던 신사

와 절 경내의 실체와 사회적 역할을 ‘공원’이라는 제도로 보전
하고계승하려고했다3). 메이지중기이후에는근대도시공간
의 시설로 공원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위생’적 목적을 강조했

으며, 그 전에 공원을 칭하던 ‘유원’이란 표현 대신 ‘공원’이란
표현으로 통칭하게 되었다4).
메이지 20년경(1887) 오사카에는 ‘유원’, ‘유원지’ 등으로 불

리는 개인 운영의 정원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료였고, 주
로 어른들의 유흥지로 활용되었다. ‘공원’과 ‘유원’이 분화되어
있지않았던시절, 게다가 행정이 ‘공원’을충분히정비하기 이
전에는 이러한 ‘민영’ 유원지는 도시 주민의 행락지 역할을 담
당했다. 일본의 유원지는근세도시의놀이의정원과유원지의
전통에공원이라는도시시설의요소가더해지고, 거기에 유희
기계가도입되면서확립되었다고볼수있다. 일본에서정원이
유원이 되고 공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서 근대적 유원지
로 바뀌는 과정은 서구에서 플레저 가든(pleasure garden)의
변화와비슷하다. 왕과귀족의놀이의장이었던정원이대중화



뚝섬유원지의�생성과�공원화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85

한국조경학회지�제�46권� 1호(2018년� 2월)� �131

되면서 근대적인 유원지(pleasure ground, amusement park)
로 변화해가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Hashizume, 2000: 36-44). 일본의 근대적 유원지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창출하고 충족시키며, 이윤을
추구하는유원지본연의성격을추구하면서당시위생등도시
시설로서의목적이중요하고, 공공에의해 운영되는공원과차
이를 만들어간다.

2. 철도 여행의 상품화와 유원지의 발달

유원지의 발달은 철도의발달과상관관계가있다. 현대적인
해변 휴양지(seaside resort)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
되었다고알려졌는데, 해변이 있는 지역에철도가놓이면서많
은 도시민들이 당일치기로 휴양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화물 수송과 일부 특권층의 사치스러운 과시적 여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도를 대중적인 여가 활동 수단으로 조직화한 것은
토마스 쿡(Thomas Cook)이었다. 토마스 쿡은 1841년에 버밍
엄과 해변 휴양지를 운행하는 열차를 전세 내서 노동자들이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 여행권을 판매함으로써
대중 관광이라는새로운형태의여가활동을조직화했다. 새로
운 교통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신기술이 경제적으로
성공할수있게하고, 근대세계를문화적으로상징할수있게
한 조직 혁신, 곧 여행의 사회적 조직화였다(Lash and Urry,
1994: 371-408).
19세기 후반 영국의 유명한 해변 휴양지에는 오락 공원도

만들어졌다. 일례로 블랙풀에는 1890년대에 야외 오락 공간
(fairground)이 만들어졌고, 1895년뉴욕에조성되기시작한코
니아일랜드(Coney Island)로 대표되는 미국 어뮤즈먼트 파크
(amusement park)의 영향이 더해져서 1904년에는 대형 놀이
기구들이설치되었다. 이 오락공간은 1906년부터플레저비치
(Pleasure Beach)란이름으로불리며, 1909년까지영국에서가
장 크고 현대적인 어뮤즈먼트 파크가 되었다(Pearson, 2008:
36-37; Kane, 2013: 216-245).
한편, 일본에서는 러일전쟁에서의 승리와 자본주의의 급속

한 성장, 신흥부르주아의 발흥을배경으로, 소위 다이쇼(大正,
1912～1926) 문화가성립한다. 메이지시대와비교해개인주의
와 인도주의 그리고 교양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풍이 탄
생했다. 또한, 공장 노동자와 소위 말하는 화이트칼라 등 도시
에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이와 동시에 소비 산
업의 발달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해갔다. 신문과 잡
지 등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활동사진, 유행가, 양장의 보급
등 대중문화에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미 구미의 문화는 동
시대의 것이 유입되었고, 대중매체를 통해 모던 보이, 모던 걸
로 대표되는 모더니스트가 휩쓴다(Hashizume, 2000: 72).
이러한시대적배경을바탕으로도심뿐만아니라, 철도연선

의 교외에 새로운 형태의 유원지가 탄생한다. 모델은 도심과
전차로 이어진 해변 휴양지인 뉴욕의 코니아일랜드였다. 노동
자들이 분진 가득한 도시를 탈출, 가족과 휴일을 보내는 일상
속의 ‘낙원섬'에갔다. 교외전차라는존재가휴일을지내는새
로운 방식을 탄생시킨 것이다. 교외에 유원지가 조성됨으로
써 새로운 승객들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연선의 개발을 유도
하는 상승효과까지나타났다. 이러한방법론을일본의철도회
사와 개발 회사가 주목했다(Hashizume, 2000: 72-73). 즉, 영
국의 해변 휴양지처럼 여가 상품의 조직에 민간 철도 회사가
주체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일본 대부분의 민영 철도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관광과 유원 시설, 교외 개발과 같은 부동산 경영에 직간접적
으로관여했다(Ogawa, 1998: 28). 그 과정에서 해변이나온천
지의작은마을들이휴양지나유원지가되었다. 대표적인성공
사례가 오사카의 다카라즈카 신온센(宝塚新温泉)이다5). 식민
지기 재조선 일본인들은 다카라즈카 신온센과 같이 성공적인
유원지를거론하여모범으로삼고자했으며, 서구와 일본의문
화를접했던일부조선인들도그러한유원지가도시의필수시
설이라며 조성을 희망하기도 했다.

Ⅲ. 일제 식민지기 뚝섬 개발과 유원지 조성

1. 뚝섬의 경관 변화와 도시 정책

조선 시대 뚝섬은 성저십리(城底十里)의 동쪽 끝에 자리한
곳이었다6). 뚝섬은 현재 한강시민공원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
으로 축소되었지만, 조선 시대에는성수동, 화양동, 자양동 일
대를총칭해뚝도(纛島)라불렀으며, 살곶이벌(箭串坪)7), 동교
(東郊) 등으로도 칭했다.
1678년 간행된 목장지도(牧場地圖)는 조선 시대 전국의

목장을상세히그린지도첩으로, 여기에는 살곶이목장을그린
지도인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가 수록되어 있다(Figure
1 참조). 이 지도를 보면 목장의 경계는 아차산 마루에서 중
랑포 답십리, 살곶이다리에 이르고, 그 안의 뚝섬을 볼 수 있
다. 목장과 뚝섬, 자마장, 신천, 광진 사이에는 버드나무가 열
식되어 있다. 1818년 간행된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에 따르면 유수가 버드나무 수십만 그루를 목책 주위에 심어
서 안팎의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1938년 간행된 조
선의 임수(朝鮮の林藪)에 이 일대에 버드나무 170그루가
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버드나무는 식민지기 중반까지 인상적인 경관으로 남았다
(Joseonchongdokbu forestry experiment station, 1938: 366-
369).
조선 시대 뚝섬 일대는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 수해를 자주

입는곳이었다. 식민지기총독부는한강변에제방을쌓아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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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피해를막고, 뚝섬과살곶이벌일대를농경지로활용하고자
했다. 1913년 총독부 식산과(殖産課)에서는 뚝섬 일대의 땅을
구획정리하기를 위해 중랑천과 청계천이 합류해 한강으로
흐르는전관천(箭串川, 전곶천) 일대를따라약 7,090.2m 길이
의 제방을 축조하여 460여 정보(町步)의 논을 만들어 동양척
식주식회사에불하했다. 그러나을축년(1925) 대홍수로축조된
제방 전부가 붕괴되어 농작물은 유실되고, 300여 정보의논도
침수되고말았다. 이후 뚝섬 방면은뚝섬수원지에서한강연안
을 따라 전관천, 면목동까지의 총연장 5,719m의 방수제 공
사를 함으로써 뚝섬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했
다(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1985: 502; Seoul Histori-
ography Institute, 2012: 950). 한강변제방에는연장 2,778m의
장석호안(張石護岸)을 설치하고, 동뚝섬 제방 전면에는 567m
상당의 물양장(物揚場)을 축조했다. 그리고 제방에 연해서는
포플러를 심어 방수 및 방풍과 함께 제방의 유실을 방지하고
자했다(Joseonchongdokbu, 1937a; 316; Hong, 2006: 124). 이
때 식재한 한강변의 포플러는 1960～70년대까지 뚝섬의 대표
적 경관이었다.
구한말의 지도(Figure 2 참조)와 1931년 지도(Figure 3 참

조)를 비교해 보면, 과거 저습지였던 부분이 1931년 지도에서
는농경지로변한것을확인할수있다. 서뚝섬과 동뚝섬일대
취락 지역도 확대되었으며, 그 북쪽으로는 넓게 과수원이 만
들어져 있다. 동뚝섬 동쪽, 한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자마장
리쪽에는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후에 이 모래사장에
유원지가 조성된다.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

에서는뚝섬 취락지역을 “북쪽은모두가밭이며, 사과밭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과수원이 있고, 채소가 재배되어 땔감과 더불
어 경성 시가지로 공급됨으로써 대도회지에 이웃한 취락으로
서의특색을지니고있다”고묘사하고있다. 이취락지역의서
쪽에는 수도수원지가, 북쪽 과수원 사이에는 권업모범지장이
있었다(Joseonchongdokbu, 1933: 211-212; Gwangjingu, 1997:

118-119).
1920년대에는일본각지에서도시계획붐이일어났고, 그 영

향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
가 활발했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경성과 경성부 인접 지
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Kim, 2009: 386-433), 왕십리와
뚝섬일대의교외도시화계획이나뚝섬일대를경성부에포함
해달라는요청이나오기시작했다8). 그러나 1936년조선총독부
가 공포한 ‘경성시가지계획령(京城市街地計劃令)’에 따르면
뚝섬 일대는 당시 경성시구확장(京城市區擴張)에서 제외되었
고, “지형상 경성부와 관계 깊은 소위 전원도시”로 고려할 수

Figure 1. Jinheonmajeongsaegdo(進獻馬正色圖), 1678
Source: Huh ed., 2006

Figure 2. Ttukseom area around 1895
Legend: a: wetland, b: Salgojidari(箭串橋), c: settlement, d: sandy beach
Source: Nam ed., 1996

Figure 3 Ttukseom area around 1931
Legend: a: farmland, b: Salgojidari, c: orchard,

d: catchment area(水道水源池),
e: Kwonup Mobeomjang(勸業模範場), f: settlement,
g: sandy beach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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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견도 있었다(Joseonchongdokbu, 1937b: 6). 이에 관
해 총독부 관계자는 “동 지대는 당분간 경성부의 채소 공급지
로방임하여두었다가어느시기에가서그를경공업지대로소
용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9). 결국 식민지기내내뚝섬일대는
경성의 배후지로서 농업이 중요한 곳으로 남았다.

2. 교외 철도 부설과 유원지 조성

뚝섬유원지는 1930년대 중반 사설철도인경성궤도주식회사
(京城軋道株式會社, 약칭 경성궤도)에 의해 조성된다. 경성궤
도는 동대문에서 왕십리를 거쳐 뚝섬까지 연결되는 교외 철도
로, 경성 동부 지역에서 늘어가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설되었다. 경성궤도의 노선은 1927년 3월 뚝섬궤도주식회사
(纛島軋道株式會社)가 당시 시외였던 왕십리부터 뚝섬 사이의
궤도 부설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 회사는 명칭을 경성
교외궤도회사(京城郊外軌道會社)로 변경했는데, 경영상의 어려
움을 겪었고, 1932년에는 해당 노선을 경성궤도에 양도한다10).
당시 경성궤도의 사장이었던 이와사키 마사오(岩崎眞雄)는 경
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와함평철도주식회사(咸平
鐵道株式會社)를 운영했던 세력가인데, 그가 적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이 궤도선을 부설 및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조선
총독부가 사철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경성궤도의 동
대문-뚝섬, 동대문-광나루선은 그 연선 일대와 그 대안(對岸)
으로부터의 승객수송, 땔감, 채소 등의 물자수송, 자갈채취와
그 운반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식민 당국이 일본인이 운영하
는 사철의 경영을 보조하는 정책을 편 것은 식민 본국의 자
본, 인력, 기술을 도입해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
다고 볼 수 있다(Gwangjingu, 1997: 493-495). 1935년 조선총
독부가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서는이와
사키 마사오가 운영하고 있는 경성궤도의 업적에 대해, 곧 대
경성11) 지역에 포용될 예정인 동대문 밖과 한강 연안의 뚝섬
을 연결해지역을부흥시키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Abe ed.,
1935, 1987: 425).
경성궤도는 1933～1934년 뚝섬에 수영장 등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는데, 새로운 시설은 궤도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1933년 뚝섬 수영장의 개장을 맞아 동대문역-동뚝섬(동독도
리)역까지의왕복요금을할인해주거나운행시간을연장하기
도했다12). 1934년동뚝섬에수영장, 아동유희장, 매점등을갖
춘 유원지를 조성한 뒤에는 유원지역까지 궤도 노선을 확장하
고13), 궤도차 이용자들에게는 유원지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유원지–유원지역전(遊園地驛前). 한강강안 1만여평의광활한
땅에 자리한 본사 직영의 유원지에는 청례한 구슬 같은 어린이 수
영장, 낚시 못, 분수탑, 각종 운동 기구, 정원, 운동장, 식당 등의

설비가 갖춰져 가족이 함께 놀러가기에 더없는 명랑한 유원지다.
특히흰돛단배가오가는한강의전망은더할나위없다. 입장료는
5전. 동대문 및 왕십리부터 유원지까지 왕복 승차권 소지자는 무
료 입장(Joseon Railway Association, 1936: 60-62)

위의 인용 문구는 1936년 조선철도협회회지(朝鮮鐵道協會
會誌)에 수록된 ‘경성궤도연선안내(京城軌道沿線案內)’에서
뚝섬유원지에 관한 내용으로, 뚝섬유원지의 시설과 풍경, 입장
요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뚝섬유원지를 비롯해 동대
문에서 뚝섬유원지 간의 궤도선과 동대문에서 광장역으로 이
어지는광장선주변의대표적행락지를소개하고있다. 선로의
주변에는 동묘, 경마장, 금강산전철변전소(金剛山電鐵變電所-
마장역 앞), 살곶이다리(箭串橋-살곶이다리에서 3丁), 뚝섬평
야(纛島平野), 골프장(화양역앞), 고대인유적(구의역 앞), 광
진교(광장역 앞), 광장산성지(광장역에서 7丁), 풍납리토성
(광장 대안 하류에서 10丁), 남한산성(광장혹은유원지에서 3
里), 과수원(서독도역 앞), 유원지, 봉은사(유원지 대안), 대청
황제공덕비(유원지에서 1里), 추정백제왕릉(유원지에서 1里)
등이 있었다. 또한 이 두 노선을 이용한 동대문-남한산, 동대
문-봉은사 코스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Figure 4 참조).
이러한 코스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 경성궤도와 나

룻배를 이용한 하이킹 코스로 소개되곤 했다14). 경성과 뚝섬
간의 교통을 독점하고 있었던 경성궤도는 경성 시민들이 뚝섬
유원지를많이찾는더운여름철최고의수입을올리곤했다15).
일본의철도회사는일본에서교외철도의행선지에 ‘전원도

시’라는 이름으로 베드타운을 건설하고, 그 주변에 유원지나

Figure 4. Ttukseom area in the late 1930s
Legend: a: Wangsimni Station(往十里驛), b: Salgojidari,

c: Gyeongseonggwedo(京城軌道), d: settlement,
e: sandy beach & Ttukseom Pleasure Ground,
f: Bongeunsa(奉恩寺)

Source: Gyeongseongbugwannaedo(京城府管內圖).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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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조성해 열차 승객을 늘리거나, 연선에 유원지를 조성
함으로써 연선의개발을 꾀하는등의 경영 방법을 활용했다16).
일본인이 운영했던 조선의 경성궤도 역시 이러한 경영 모델
을적용했다고볼수있다. 결국 1930년대뚝섬유원지는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교외 개발, 교통의 발달에 따른이익창출을 위
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전원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뚝섬 일대의 땅을 농경지로 개간
한 이후, 1920년대 뚝섬의 대표적인 풍경은 농작물이 자라는
넓은 들판과 한강, 그리고 조각배가 떠다니며 낚시를 하는 모
습이었다.

수만 정보의 넓은 들에는 보리와 밀이 하늘을 뚫을 듯이 무성하여
화풍에 바람을 좆아 이편으로 몰리고 저편으로 몰리는 잔잔한 물
결이 순풍을 좆는 것 같아 ○○○○(麥浪) 하던 ○○의 경치를 보
겠으며, 앞면에는 ○고 청아하며 잔잔한 ○도 오리알빛 같은 한강
물이활동같이둘러있고, 오르고내리는상선은삼삼오오작반하여
순풍에돛을달고어이갈거나어이갈거나한가이안적잇난것도
또한 뚝도에 한 경치를 자랑할 만하며 한가한 어부들은 주나라 때
에 강태공에 ○○되어 시절을 낚듯이 조그마한 조각배에 술도 싣
고 밥도 싣고 길고 빠른 낚싯대를 깊고 깊은 물속에 집어 넣고 안
적한 가흥을 자랑하는 것도 또한 뚝섬의 한 경치라 하겠다17).

‘경성궤도연선안내’에서는 궤도차를 타고 유원지 가는 길에
보이는풍경, 장소를세세하게설명하고있는데, 뚝섬평야와과
수원 등 농업 경관을 아름다운 경치로 묘사하고 있다.

뚝섬평야. 상후원, 화양의중간에있으면뚝섬평야전체를바라보
기에좋다. 차창에서멀리자수정을세운듯한북한의수봉과톱니
를 늘어놓은 듯이 보이는 도봉(道峯)의 연산(連山)을 바라볼 수
있다. 본 궤도와 병행하여 달리는 이천가도의 버드나무 가로수길
구역은 가까이서나, 혹은 멀리서나 그 경치가 특히 좋다.
과수원 – 서뚝섬역전. 역은 경성사범학교 농장 외에 각 농장의
중앙에있다. 봄에는딸기, 여름에는수박과참외, 가을에는포도,
배, 사과 등 4계절 내내 과일이 풍부하여 항상 이 과일로 담근좋
은 술의 향이 차창을 통하여 흘러들어온다(Joseon Railway
Association, 1936: 60-61).

근대의기차는 “객실 창에서바라보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
는(panoramatischen) 전망”이라는 새로운 풍경에 대한 감수성
을 만들어낸다. 농촌의 풍경처럼 “단조로운 풍경이 열차로 인
해 처음으로 미적으로 매혹적인 시점에 놓이게 된다. 열차는
하나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한다(Schivelbusch, 1977: 81-83)”.
뚝섬으로 가는 길에 있는 원예모범장(이후 권업모범지장으로
이름 변경)이나 과수원은 새로운 볼거리였다. 뚝섬의 원예모

범장에서는 새로운 과일을 시범 재배한 덕택에 ‘뚝섬 포도 파
티’와 같이 새로 도입된 과일을 이용한 활동도 보이며18), “뚝
섬 모범장의 가지가지 원예를 구경할 수 있었다”19). 1937년경
12개에 달했던 포도원과 일대의 채소밭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 묘사되었다20).
1930년대 신문지상에서 경성에대한 주된 묘사는 “살풍경한

도회의 더위”나 “매연에 찌든 하늘 굉음이 소용돌이치는거리,
견직의 뒷면처럼 혼잡한” 곳이다. 이와는 대비되는 뚝섬 일대
의 전원적 풍경은 볼거리로 부각되었다. 특히 경성궤도가 놓
이고유원지가만들어지면서신문등의매체는도시생활에지
친경성시민에게궤도차를타고쉽게갈수있는 “지상천국”
인뚝섬유원지행을 권유한다21). 한강의 모래사장에마련된수
영장과 제방에 식재된 포플러가 유원지의 대표적 풍경이었다.

그전에는 왕십리를 거쳐 도보로 다녔지마는 수년전부터 동대문턱
에서부터장난감 같은차나마궤도차가삼십분만큼왕복하여갑자
기 경성과의 연락이 편리하게 되었다. 강변 수천 평의 방수림에는
수만본의 '포푸라' 나무가무르녹어살풍경한도회의더위에시달
린 머리를 시원케 하는 우에 수영장은 물이 깨끗하고 깊지 않고
‘모래강변’은넓고보니소위금상첨화라고나할까아직물이찬탓
인지수영장에는어린애몇명이텀부덩대고있을뿐이었다. 방수
림 옆에는 유원지가 금년 여름부터 새로이 등장할 양으로 지금 공
사중인데 유원지안에는 아동수영장유희장에 매점까지설비하는
중이며, 또 지금부터도 세주는 '뽀트'까지 떠 있으니 강 아랫목에
지지 않을 것이다22).

1938년 문학가 임화(林和)는 화가 구본웅 등과 함께 뚝섬
유원지에취재여행을 다녀와 동아일보 에 ‘경궤연선(京軌沿
線)’이란 제목의 산문을 기고했다. ‘경성궤도연선안내’에서 유
원지의다양한시설이가족동반의행락에적절하다고강조하
고 있는 반면, 임화 일행은 유원지 풍경을 황량하게 받아들
인다.

아직꽃도잎도안핀유원지는즐길아무것도없고황량그것이었
으나 역시 작하(昨夏)의 영화에 지친 듯한 일종 버리기 어려운 정
취가 있었다. 유원지를 들어가는 길녘에 높다란 방수 제방을 지나
면긴포플러숲이나오는데이곳이하절엔캠프촌이라한다. 캠프
촌이되었을때풍경이어떤지모르겠으나이날우리의행락중그
중 정취 깊은 곳이 나에겐 이 숲이었다. 아직 잎도 안 피고 긴 줄
기들만 거의 한 평에 한줄기씩이나 들어박힌 한가운대로 내깔린
궤도는 영화에서 보는 삼림철도 그것 같았다. 우리는 차를 나려서
도몇번이곳을거닐어보고러시아문학을좋아하는 E군같은사
람은백화림(白樺林)같다고 찬미한다. 유원지는 그리호화한 시설
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강안에 닿아 있고 근처 풍경이 좋은 곳
이라여름하루소일엔훌륭한곳이었다. …나는오늘날의청년들
이어째서이런황량한풍경에마음을주는지제마음이한개비극
같아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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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따르면유원지자체의시설은그리화려하지않지만
그풍경은 “황량하지만버리기어려운정취”가있으며, 오늘날
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풍경에 매료되고 있다고 표현하여 뚝섬
일대에대한도시민의인상은명확하게설명하기어려우나, 새
로운감수성을자극하고있음을드러낸다. 함께수록된구본웅
의삽화(Figure 5 참조)를 보면철로와하늘로곧게뻗은포플
러의 모습이 매혹적인 풍경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뚝섬유원지의경험은궤도차를타고그노선에따라새
로운 경관과 이미지, 장소를 만나는 총체적인 것을 의미했다.
한강은경성부민들의여름철피서지로여겨졌다. 조선시대

한강에서의 물놀이가 자유로운 놀이였다면, 식민지기 한강의
물놀이는 유원지라는 근대적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경성
부에 의해 그 시기와 구역, 허용되는 행위 등이 관리되었다.
한강에서는익사사고가많았다. 이에체육으로서수영을권

장했던 경성부와 관할 경찰서에서는 여름이면 한강에 안전지
대를 만들고수영장을 개설하곤했다24). 주로 한강철교와 인도
교 부근이 주로 서민들이 수영과 보트놀이를 하는 곳이었는데,
해마다 수영하다 익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1930년대에는 경
성부에서 시설한 수영장 이외에 한강에서의 수영을 금지하기
도한다25). 특히아동수영에관해서는한강철교밑, 서빙고, 뚝
섬 등으로 수영장을 한정하기도 했다26). 뚝섬의 경우, 관할 경
찰서에서 안전한 지역을 골라 수영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뚝
섬유원지의 운영자인 경성궤도에게 구호선 등을 마련하게 했
다27). 따라서 뚝섬유원지는 경성의 시민들이 가깝고 저렴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수영장과 유선장을 구분하
고 감시원을 두기도 하고, 수상 음주를 금지하는 등놀이문화
의계도장소이기도했다28). 이는 경성부라는공공기관이안전
과 치안이라는 행정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 국민의 신체를 교정하고 계몽하려는 일본인들의 위생론
(Ono, 2003: 46-47)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를

계도하려는 태도로 드러나 대중적 오픈스페이스의 이용 방식
을 형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

Ⅳ. 광복 이후 뚝섬의 도시화와 유원지의

변화

1. 뚝섬의 서울 편입과 유원지의 공원화

식민지기 경기도에 속해 있던 뚝섬 일대가 서울시에 편입된
것은 1949년 도시행정구역 확장 때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1952년 전재복구를 위한 대대적
인 시가지 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뚝섬 일대까지 계획할 여력은 없었다29). 한편,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동부 지역이 급진적으로 팽창하면서 1958년 뚝섬유원
지는 공원으로 지정된다. 식민지기 경성궤도라는 민간 기업이
조성해 운영했던 뚝섬유원지는 어떻게 공원이 되었을까.
광복이 되자 일본인이 경영했던 경성궤도는 귀속재산이 되

어서 한인 종업원 대표였던 강양기(姜鍚麒)가 관리인으로 선
임되어 운영하게 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큰 피해를 입는다.
그 복구는 민간기업이수행하기어려웠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 시설이었기에 1953년 서울특별시에서 인수해 경
영하기로 결정하고, 시장 김태선이 관리인으로 취임했다. 1954
년 4월 1일부터는그 명칭도 ‘서울특별시 궤도사업관리청’으로
변경해 서울특별시가 정식 운영 주체가 되었다(Gwangjingu,
1997: 494-501). 즉, 민간 기업이었던 경성궤도를 공공기관화
하면서 유원지도 공공의 관리 대상이 된다. 당시 서울시는 경
성궤도를 토대로 시내 교통망과 도시계획을 확장할 구상을 했
으며, 뚝섬에는 경마장과 유원지를, 광장리에는 낚시터와 골프
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30). 1954년 서울시는 뚝섬유원지를
개수하면서 수영장을 수리하고, 유원지 내에 골프장, 풀, 아동
용 그네, 보트, 배구장, 탁구장, 정구장, 식당, 매점 등 각종 오
락시설을마련했다31). 이후 1957년올림픽운동장조성후보지
로 중곡동과 광장동 일대가 결정되면서 1958년 인근의 용마자
연공원과 함께 뚝섬 일대는 뚝도공원으로 지정된다32).
뚝도평야와 한강, 잠실도 등을 포함했던 뚝도 지구는 서울

시에 편입된 후 10여 년이 지난 1962년에 이르러서야 시가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도시화된다33). 이 시점부터 뚝섬 일대의
도시화와 맞물려 대규모 종합 유원지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1962년에는 뚝섬유원지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공원

으로확장할 계획이 세워진다. 당시 2만 8천 평 넓이의유원지
를거의두배에가까운 5만여평으로확장할계획이었으나, 실
현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계획 가운데 기존 유원지의 풍치림인
버드나무와 포플러가 해마다 홍수에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

Figure 5. Poplar forest and tracks(Illustrated by Koo Bon Woong)
Source: “Gyeonggweyeonseon Part II”, The Dong-A Ilbo, April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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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호안에 축대를 시설하는 공사에 착수해34) 같은 해 11월 완
공된다35).
1957년 제작된 ‘서울특별시지도(Figure 6 참조)’에서는 유원

지 일대 한강의 백사장과 뚝섬을 감싸고 있는 제방을 확인할
수있다. 붉게칠해진부분이주택등건물이들어선곳으로아
직많은지역이농경지로도시화되기이전뚝섬의모습을보여
준다. 그밖에 1954년신설동에서이전한경마장이표시되어있
다. 이 지도를 통해 뚝섬 일대는 1960년대에 접어들기까지 식
민지기의 전원적인 풍경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뚝섬 일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 1966년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된 김현옥은 뚝섬 일대의 구
획정리사업36)과 주택대단지․경공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1970년대까지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강변도로37)

건설이진행되면서서울에채소를공급하던농업지역이던뚝
섬 일대는 시가지로 변화해 갔다.
1970년 발행된 ‘새서울약도(Figure 7 참조)’는 김현옥 서울

시장이 재직 중에 제시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지도다. 이 지도를 보면 한강변 뚝섬유원지 일대는 여전
히백사장으로남아있지만, 주변은 구획정리가되어시가지화
가상당히진행된모습이며, 강변6로자리가표시되어있다. 경
성궤도선도 철거된 상태다38). 식민지기 경성골프구락부 소속
골프장 자리에 1954년 개장한 능동골프장과 1962년 준공된
워커힐 호텔 등도 보인다.
1968년에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일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뚝

섬 일대 20만 평을 개발해 1969년 5월까지 근대화된 유원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한다. 4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제방도로
를 신설하는 한편, 수영장과 주차장, 보트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Figure 8 참조)39).
그러나 이 계획도 실현되지 못한 채 1970년에는 박정희 대

통령의 지시로 다시 한 번 유원지 계획이 발표된다. 이번에는
20～30만 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 유원지 시설을 민
간 자본을 유치해 1971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이었다40). 1971년
1월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종합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뚝
섬 남쪽의 모래밭에 강변도로를 겸한 길이 2.5km의 둑을 쌓
아 강변4로와 연결시키고, 그 안에 12만 5천 2백 평의 ‘매머드
유원지’를 1972년 말까지 건설한다. 서울시는 둑은 시비로, 시
설비는 민간자본으로충당할계획이었다. 서울시는둑을쌓아
당시만 해도 강물이 불면 물에 잠기던 뚝섬 일대의 30만 평이

Figure 7. Ttukseom area in new outline map of Seoul, 1970
Legend: a: racetrack, b: Konkuk University, c: Yeongdonggyo,

d: Ttukseom Pleasure Ground
Source: Sae Seoul yakdo.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Figure 8. Bird's-eye view of Ttukdo Park Plan(纛島公園建設計劃鳥
瞰圖), September 10, 1968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2013

Figure 6. Ttukseom area in 1957
Legend: Town & settlement River bank

Gyeongseonggwedo Sandy beach
a: racetrack, b: Ttukseom Pleasure Ground(estimated location),
c: Bongeunsa

Source: Seoul teukbyeolsi jido.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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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등으로 쓰이게 돼 뚝섬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 유원지에는 모노레일, 어린이 놀이터, 구기장, 피크닉장, 골
프 연습장, 승마장, 호텔 방갈로 전망대, 수목 전시장, 수영장,
각종 오락장, 동․식물원 및 양어장 낚시터, 유수지 펌프시설
등을 갖출계획이었으며, 유원지 밑의고수부지 16만 5천평엔
유료 캠프 시설을 갖춰 물이 불지 않을 때는 어린이와 어른이
캠프를 치고 놀 수 있게 할 계획이었다41). 그러나 뚝섬에 대규
모 유원지를 만들려던 박정희 대통령과 서울시의 계획은 홍수
때의 한강 유량 조절을 위한 하폭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
현되지 않는다42).
1971년 3월 2일서울도시계획공원이었던뚝도공원(2,446,900

m2)의 일부는 유원지(809,910m2)로 변경된다43). 이로써 뚝섬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가 되지만 1980년까지 뚝섬
유원지는 예전과 같이 수영장이 주요 시설인 유원지로 운영
된다(Kang, 1980: 66-67).
이렇듯 1960～1970년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대규모 유원

지를만들고, 이를 통해도시개발을촉진하려던지속적인시도
는구현되지않으나, 제2차한강종합개발사업의일환으로 1986
년 10월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가 조성된다. 이때 축구장, 농
구장, 야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
산책로 등 기반 시설, 어린이놀이터, 공연장, 자연초지(잔디),
주차장 등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갖춰졌다(Gwangjingu,
1997: 427),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을 앞두고 한강 좌우 강안을 정비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일
련의도시녹지체계를정비하고, 오늘날 서울시전역을아우르
는 동서 간선망(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을 구축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1, 2차 한강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강남 지역이 서울에 실질적으로 편입되고, 한강
의 위상은 ‘경계하천’에서 ‘관통하천’으로 변모하게 된다(Yang,
1985: 15; Kim, 2017: 84-88). 이렇게서울의도시구조가재편
성되는 과정에서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공원녹지 체계에 완전
히 편입되어 공원이 된다.
공간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광복 이후 공원 혹은유원지

로 지정된 면적은 점차 늘어났으나,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구불구불했던 한강이 직선화되면서 유원지의 배경이 되었던
넓은백사장은사라졌고, 사실상 현재 시민들이향유하는오픈
스페이스의 면적은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셈이다. 또한, 뚝섬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면서 과거의 전원적 풍경도 사라졌다
(Figure 9 참조).
현재 뚝섬한강시민공원은 한강의 둔치 즉, 하천부지를 점용

해공원으로 활용되고있으며, 2009년 ‘한강르네상스기본계획’
에 따라 리노베이션되었다. 과거유원지의기억은 “뚝섬유원지
의 성격을 살린 어린이 테마 공간” 등 현재 공원 설계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 수영장 시설, 놀이시설, 그
리고 수상스포츠 공간 등이 계획․조성되었다(Yooshin and

Isan, 2008: 59).

2. 전원 이미지의 상실과 유원지의 변화

1950년대 뚝섬유원지의풍경은영화와같은대중문화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영화 ‘지옥화’(Shin, 1958)는 1950년대전후서
울의 실제 풍경과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촬영해기록적가치가높은영화다44). 영화의두주인공이사람
들의 눈을 피해 바람을 쐬러 나가는 장소가 뚝섬유원지다. 영
화속에서택시를타고유원지로가는길에는궤도차가다니고
있다(Figure 10 참조). 뚝섬유원지에 도착하면 한강에는 배들
이 떠 있고 포플러 숲에는 천막으로 만든 휴게 시설과 간이매
점이 곳곳에 차려져 있으며, 그 사이를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
이활보하고있다(Figure 11 참조). 한강앞에는모래사장이펼
쳐져있는데, 이곳에서 두주인공은 사랑을속삭인다. 영화 속
에서 뚝섬유원지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양지로 묘사되고 있어,
1950년대 후반 뚝섬 일대 교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
다.
1960년대 초반까지 뚝섬 일대는 포플러와 버드나무, 한강의

백사장이대표적인경관이었으며, 주변에는과수원과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Figure 12〜14 참조).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 뚝섬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포플

러숲, 모래사장, 과수원 등 주변의 전원적 요소도 점차 사라지

a: 1895 b: 1931

c: 1957 d: 2006

Figure 9. Topographic change of Ttukseom Pleasure Ground site due
to urbanization of Ttukseom

Source: a: Nam ed., 1996, b: National Archives of Korea, c: Seoul Museum
of History, 2006, d: 2015ㆍ2016 topographic map. Rearranged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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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버스가 대중화되면서 경성궤도의 노선도 철거된다. 그럼에
도 1960년대 뚝섬유원지는 “비교적 깨끗한 물과 넓은 놀이터
에 시원한 나무그늘”과 베이비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실내축
구장등 “각종시설이갖춰져있어여름철서민층에가장인기
있는곳”이었다(Figure 15 참조). 또한, 보트를대여할수있으
며, 여전히 나룻배를타고강건너봉은사에갈수도있었다45).

한강의 다른 구역에 비해 물이 깊지 않아서 1970년대까지 ‘안
전 유원지’로 불리기도 했다46).
1970년대까지 뚝섬유원지가지도와단속의대상이었다는점

에서식민지기공공의관리방식은광복이후에도크게달라지
지 않았다. “수영장에서의 남녀학생 간에 벌어지는 문란한 풍

Figure 10. Railcar in ‘The Flower in Hell'
Source: Korean Film

Figure 11. Poplar forest in ‘The Flower in Hell'
Source: Korean Film

Figure 12. Orchards in Ttukseom area, July 15, 1962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igure 13. Poplar forest, July 15, 1962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igure 15. Ttukseom swimming pool, June 6, 1968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2013

Figure 14. Sandy beach of Ttukseom Pleasure Ground, July 15, 1962
Source: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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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막고 학생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학생 수영장을
마련하거나47), “불량배들이날뛰지못하고명랑한48) 놀이터분
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를 배치하기도 했다49). 여름이면
여름 경찰서가 설치되었고, 위생 및 풍기문란과 폭력 등이 주
요 단속 대상이었다.
1970년대후반이되면개발로인한수질오염으로한강의수

영장이하나둘씩폐쇄되고뚝섬이유일한수영허가지역으로
남게 되지만 점차 뚝섬마저도 외면받기 시작한다.

여름경찰서 앞 길이 1km 폭 30m의 강변에 허가된 이 수영지역
은 "그래도한강에서는깨끗한곳"으로알려져있지만중금속에오
염된 기형어가 잡히는 등 한강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공해와는
절대 무관할 수 없는 곳.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나 더러워"
찾지 않는 뚝섬이지만 유료 수영장을 찾아갈 수 없는 서민들에게
는 별 부담 없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작년 8월
한참 무더울 때는 하루 10만여 명씩 붐볐다. 그나마 올해 개장될
수 있었다는 것만도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50).

뚝섬유원지는 1980년대 중반 한강에서 수영이 금지되기 전
까지 서울 시민의 놀이터 역할을 했다. 또한, 뚝섬유원지는 공
중도덕과 안전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공공이나 시민
들이나공원의공공성을경험하는공간이었던셈이다. 이후 한
강종합개발로 한강 둔치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뚝섬유
원지도 한강시민공원으로 모습을 바꾸어 개장한다.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졌지만, 노천 수영장, 캠핑장, 보트놀이 등 과
거의 시설과 행위들은 현재까지도 공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뚝섬 일대의 도시화가 일단락되면서, 과거 뚝섬유원지가 제

공했던 ‘전원’ 즉, 가벼운마음으로 도시를 벗어나교외의한가
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원지의 매력, ‘환상’도 상실한다. 과거
뚝섬유원지에서 제공했던 동적 레크리에이션은 공원에서 일상
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뚝섬유원지에서 뚝섬한강공원
으로의 변화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유원지
와 공원의 습합 과정을 보여준다. 뚝섬유원지에서 시민들이
경험했던 주요 프로그램은 오늘날 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
상적 레크리에이션의 일종이다. 도시의 공원녹지가 정비되어
그 양이증가하고, 공공이 운영하는공원에서동적레크리에이
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시점, 민간 유원지의 경향도
변화한다. 이 시기 지하철등의대중교통이광범위하게보급되
면서유원지는유기시설을중심으로하는어뮤즈먼트파크형
태로 변모해 간다.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1984), 서울랜드
(1988), 강북구번동의드림랜드(1987), 그리고복합문화소비
공간인 송파구 잠실의 롯데월드(1989) 등이 이후 대표적인 시
민들의 도시 오락 공간으로 역할을 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뚝섬유원지가 어떠한 도시․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성되었는지를살펴보고, 그 결과 조성된유원지의경관과문
화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광복 이후의 변화를 추적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유원지가 광복 이후에 어떻게 변형되고
이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 시대 한양 도성의 동쪽 바깥에 있던 뚝섬 일대는 국마

를기르던목장과진상용채소를기르던내농포가있던곳이다.
국유지가 대부분이었던 한적한 교외인 뚝섬 일대에 유원지가
조성된 시점은 1930년대 중반이다. 1913년부터 조선총독부는
한강의 범람원이었던 이곳에 제방을 쌓아 넓은 농경지를 만들
고과수원등으로활용했다. 1930년대 경성이팽창하면서왕십
리와 뚝섬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던 사설 철도인 경성궤도
는 1933～1934년 뚝섬에 수영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
를조성한다. 뚝섬유원지조성은철도주변에유원지와전원주
택을개발했던일본의민간철도회사의경영방법을모범으로
하고 있다.
당시뚝섬유원지의경관은넓은들판과한강의모래사장, 제

방의포플러숲등으로대표된다. 뚝섬유원지의경험은궤도차
를 타고 일련의 풍경을 감상하며, 새로운 경관과 이미지, 장소
를 만나는 총체적인 것이었다. 특히 뚝섬 일대의 농업 경관은
대중매체를통해도시와대비되는목가적인 ‘전원풍경’으로묘
사되었다.
수영과 보트놀이가주요프로그램이었던뚝섬유원지는경성

서민들의대표적인여름피서지로떠올랐다. 조선 시대한강에
서의 물놀이가 자유로운 놀이였다면, 식민지기 한강의 물놀이
는유원지라는근대적시설에서이루어졌다. 또한, 유원지는경
성궤도라는민간기업이운영했지만, 경성부에의해그시기와
구역, 허용되는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계도의 장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뚝섬일대는서울의행정구역안에편입된다. 일

본인이 운영했던 경성궤도가 서울시에 귀속되면서 뚝섬유원지
역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고, 1958년 뚝섬유원지는 공원으
로 지정된다. 1960년대부터 뚝섬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지속적
으로 뚝섬유원지를 종합공원화하거나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
할 계획이 수립되지만 구현되지 못하다가 1971년 뚝섬(뚝도)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로 지정된다. 구획정리사업과
강변도로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결과, 뚝섬유원지는 1980
년대 한강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광복 이후에도 뚝섬유원지는 식민지기의 운영과 이용 방식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 서민들의 수영장으
로 이용되었던 뚝섬유원지는 공중도덕과 안전을 교육하고 체
험하는 공간으로, 공공이나 시민들이나 공원의 공공성을 경험
하는 공간이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980년대 후반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뚝섬유원지는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
라졌지만, 노천 수영장, 캠핑장, 보트놀이등과거의 시설과 주
요 활동들이 현재까지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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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은 유원지로 불렸지만 광복 이후에는 사실상 공원의 역
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뚝섬유원지는 광복 이후 관리 주체가
민간에서관으로넘어가고, 뚝섬 일대에 대한도시계획이시작
되면서 공원화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지만, 공공의 관
리를 받던 공간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전환될 수 있
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서울의 교외이자 이후 도시를 관통하
는 한강 변이라는 지리적 위상이 공공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뚝섬유원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오늘날 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레크리에
이션의 일종이다. 그 이전 자연보호와 보건, 휴양에 초점을 맞
췄던 공원이 점차 동적 레크리에이션의 장이 되어 가고, 유원
지가 제공하던 ‘환상’이 사라짐에 따라 뚝섬유원지도 자연스럽
게 공원화된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뚝섬유원지는 행정
력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민간에서 만들어진 유원지가 공원의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공원이 되는 과정도 보여준다. 공원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시점에 도시 속의 유
원지도 어뮤즈먼트 파크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과거 뚝섬유원지가 제공했던 ‘전원’ 즉, 가벼운 마음으로 서

울을 벗어나 교외의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강변이나 계곡
등의 장소에 대한 욕구는 이후 미사리나 양수리, 청평유원지
등에서충족되었다고추론할수있으며, 교통수단의발달과함
께 좀 더원거리의 장소로확산되었을 것이다. 교통과 여가 공
간의 재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주 1.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면서 철도국에서는 직접 온천

이나해수욕장을조성해운영하기도했다. 1915년금강산외금강에
온정리호텔, 1917년 장안사호텔, 1922년에는 동래온천에 만철호텔
을 세웠고, 1923년에는 원산해수욕주식회사를 설립하도록 후원했
다. 사철인 금강산전기철도는 금강산을, 중앙철도는 경주 불국사,
서선식산철도는 황해도 장수산 및 신천온천, 경남철도는 온양온천
등을 소개하거나 직접 경영했다. 철도국은 이런 관광지를 운영해
영업 이익을 꾀했고, 철도국의 수입은 곧 총독부의 재정이 되었다.

주 2. ‘詿違罪目二十八條’의 “折游園及路傍花木여或害植物者(유
원지와 길가의 꽃나무를 꺾으며, 혹은 식물(植物)을 해치는 것)”
에 유원이란 표현이 있다(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주 3. 일본의공원제도는 1873년(메이지 6년) 태정관(太政官)이내린포
고(布告)에 의해 시작된다. 그 내용은 예부터 경치가 좋아 유명한
곳이나 명인(名人)의 사적이 있는 곳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관
(遊観, 즐기면서 보다)’하고 ‘해락(偕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김, 또
는기분전환, 레크리에이션등)’이 가능한야외공간을공원으로지
정하도록하는 것이다. 이는 에도시대에 이미 서민들과 친숙한 장
소로 행락지나 사원, 신사 등을 말한다. 그 결과, 도쿄에는 우에노
공원, 시바공원, 아사쿠사공원 등 5개의 공원이 개설되었다(Ono,
2003: 15-16; Ishikawa, 2001: 204).

주 4. 공원 계획을 책정하려는 배경은 1885년 연 13회에 걸쳐 개최된 도
쿄시구개정 심사회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새로 계획
되는공원의목적에 ‘놀이’나 ‘유흥’이 포함되어있었지만곧없어진
다. 심사회에서만든공원 계획은도시의인구와면적을토대로소
유원과 대유원의 필요 개수를 산정했다. 이후 면적의 대소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공원이라고 칭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1888년에 공
포된 도쿄시구개정조례에서다(Ono, 2003: 10-11; Ishikawa, 2001:

208-209, 345).
주 5. 원래다카라즈카는메이지시대에발견된온천인데, 1910년(메이지

43년) 미노오아리마전기궤도(箕面有馬電気軌道, 후에 한큐전철(阪
急電鉄))가 개통되고궤도회사에의해신온천이건설되었다. 고바
야시 이치조(小林一三)가 이끌었던 미노오아리마전기궤도는 일본
교외 개발의 선구자로 여겨지는데, 미국의 새로운 유원지 형태를
적극적으로도입했다. 이후소녀합창대(지금의다카라즈카극단)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비롯해, 1924년(다이쇼 13년)에는 ‘다카라즈
카루나파크’를조성하고유희기기를도입했으며, 동물원과베이비
골프장, 대온실, 문예도서관, 공회당, 열대동물원, 가극학교, 곤충관
등을 계속해서 건설했다. 후에 각지의 철도 회사는 다카라즈카 신
온센을 교외 유원지의 모델로 생각했다(Hashizume, 2000: 73-78).

주 6. 1941년 간행된 경성부사(京城府史) 3권에는 중랑천 동쪽 살곶이
벌은 “남쪽에한강이있어 풍광이맑고아름다운대평야이므로 왕
가별저의건설지나포금수렵지, 군대열무지나목장지로유명했다.
이것을행정구역으로보자면한때는한성부에속하기도했고, 혹은
고양군에 속하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2012: 915).

주 7. 뚝섬의옛이름인 ‘살곶이벌’에는두가지유래가있다. 태조이성계
가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을 몹시 미워하여 함흥에 내려
가있다가함흥차사를보낸태종의노력으로서울로돌아오게되었
고, 태종은뚝섬일대에서부왕을기다렸다. 이때태종을만난태조
가 별안간 활을 쏘았으나 화살이 기둥에 꽂혔기 때문에 이곳을 살
곶이벌이라부르게되었다는설이있다. 다른유래는태조에서성종
에이르기까지약백여년동안임금이이곳에직접나와사냥한것
이 151회나되었다고한다. 임금이나오면의례히그상징인纛旗를
꽂았으므로 이곳을 뚝섬, 뚝도라 부르게 되었으며, 군사들이 궁술
(弓術) 등 무예를사열하던곳이므로 ‘살곶이벌’이라부르게되었다
고도 한다(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1990: 1099-1100).

주 8. “자라가는 경성 교통망계획, 중심으로부터 방사선으로 교외! 교외
에발전", 매일신보 1930년 11월 22일; “시가지계획령 10월, 경성
에 적용”, 동아일보 1935년 9월 11일.

주 9. “경성시구확장에독도(纛島)는제외”, 동아일보 1936년 1월 15일.
주 10. “뚝섬궤도허가(纛島軌道許可)”, 동아일보 1927년 3월 19일; “교

외궤도차 1년간업적”, 동아일보 1931년 11월 28일; “교외궤도수
입”, 매일신보 1932년 4월 21일; 뚝섬궤도주식회사의 명칭 변경
은 경영진이 이 노선이 교외 철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
며, 직접적으로는 일본인 투자자를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Lee et al., 2011: 69).

주 11. 대경성(계획)은공식적으로입안되거나실행된어떤특정한도시계
획안(혹은 사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1920～1930년대 경성을
대도시로발전시키기위한여러가지발전계획일반을포괄하는광
의의 계획을 뜻하는 다소 모호한 의미로 시중에 널리 유통되었다
(Kim, 2009: 390).

주 12. “뚝섬의 수영장”, 조선일보 1933년 7월 15일.
주 13. “동뚝섬유원지 10일부터 운수개시”, 동아일보 1934년 7월 12일.
주 14. “애인다리고갈사랑의 ‘하이킹코-스’”, 삼천리 8(6), 1936년 6월

1일; “산수를 함께 즐기는 봉은사 코스 행정도 가깝거니와 도중의
뚝섬유원지”, 조선일보 1937년 10월 17일.

주 15. “뚝섬유원지 번창. 일요일에 2만명 동원”, 조선일보 1939년 7월
18일; “폭염 덕본 궤도차 뚝섬유원지로 사람의 사태”, 조선일보
1939년 8월 6일; “장안의혹서를뚝섬에서피서. 6일에만 2만명출
동”, 조선일보 1939년 8월 8일.

주 16. 일본의 사철은 영국의 에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 1850～
1920)가 주창한 ‘전원도시(Garden City)’ 이론의 영향을 받아 교외
주택지를 개발하고, 그 인근에 유원지를 만들기도 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은 미국에 수용되면서 비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상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이
악화된 도심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중산층을 위한 뉴 타운 혹
은베드타운건설론으로굴절되었다. 그리고이런미국적전원도시
론을일본에서수용했다. 시부자와에이이치(渋沢栄一)와 시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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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오(渋沢秀雄) 부자는 미국과 유럽 시찰을 통해 전원도시에 관
심을 가지게 되었고, 1918년 전원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도심과
연결되는철도를건설하고철도역을중심으로도시를계획했다. 전
원도시주식회사는 도쿄의 베드타운인 덴엔초후(田園調布)와 같은
교외주택지를 개발했다. 에이이치는 어느잡지기사에, '훌륭한 도
시' 즉이상적인교외주택지에서뺄수없는시설중하나가 '대유
원지와공원'이라고했다. 즉, 유원지와 공원을주거지를더욱 매력
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요소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Yum, 2013:
36-37; Hashizume, 2000: 78, 101; Park and Ieda, 2005: 155-157).

주 17. “본일에장쾌히거행될독도연화대회(纛島煙花大會), 밤낮으로환
락할좋은구경, 요란한뚝섬의불놀이장관, 전차자동차인력거편
(便)도 있소”, 매일신보 1920년 5월 28일.

주 18. “이화여전 주최(梨花女專主催)의 뚝섬 ‘포도파티’”, 동아일보
1934년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포도의 현대적 재배는 1906년 설립
된뚝섬원예시험장에서많은품종을도입하여시범재배한것에서
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Chang, 1982: 1).

주 19. “명일요는어디로, 첫여름의들에서녹음은부른다”, 동아일보 1934
년 5월 26일.

주 20. “뚝섬에포도풍등. 금년엔 5만원예상”, 조선일보 1937년 8월 18
일; “산수를 함께 즐기는 봉은사 코스 행정도 가깝거니와 도중의
뚝섬유원지”, 조선일보 1937년 10월 17일.

주 21. “방수림, 백로주가의시취깊은뚝섬수변. 여름놀이시설도새로설치.
한강변납량지순례 (1)” 조선일보 1934년 6월 7일; “京城郊外に
遊園地"半島の寶塚"が生れる”, 京城日報 1937년 9월 21일.

주 22. “방수림, 백로주가의시취깊은뚝섬수변. 여름놀이시설도새로설치.
한강변 納凉地(납량지) 순례 (1)”, 조선일보 1934년 6월 7일.

주 23. 임화(글)․구본웅(그림), “경궤연선(京軌沿線) 下”, 동아일보 1938
년 4월 17일.

주 24. “한강에안전지대”, 동아일보 1924년 8월 26일; “한강철교수영장
완성”, 동아일보 1931년 8월 15일; “한강수영장작일부터개장”,
동아일보 1939년 7월 2일.

주 25. “한강수영금지, 부영수영장(府營水泳場) 이외엔”, 동아일보 1936
년 7월 7일.

주 26. “아동수영철저단속”, 동아일보 1937년 6월 25일.
주 27. “뚝섬수영장개장동부경성아동들의별천지주위에구조설비완

비”, 조선일보 1939년 8월 6일; “수영장을정식지정위험지엔표
식을신설뚝섬유원지부근한강에서구호선과구명기도비치코 5
일에 개장식”, 조선일보 1939년 8월 26일.

주 28. “한강 익사자수 격증”, 동아일보 1938년 8월 17일.
주 29. 1949년 12월 27일자 내무부고시 제7호에 독도지구(纛島地區)․사평

지구(思平地區)․숭인지구(崇仁地區)․구로지구(九老地區)의네개
지구가 서울시 시가지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었다.

주 30. “시(市)서 ‘경성궤도’ 운영”, 경향신문 1954년 1월 23일.
주 31. “뚝섬유원지수영장개설”, 경향신문 1954년 5월 29일; “국민보건

에 도움! 뚝섬유원지 수이 완성”, 동아일보 1954년 8월 8일.
주 32. 1958년 2월 15일자 내무부고시 제413호에 따라 성동구 광장동․구

의동․중곡동․능동․군자동․면목동에 걸쳐있는 용마산(龍馬山)
을공원번호 142호용마공원(龍馬公園, 면적 7,758,000m2 대공원)으
로, 성수동 1,2가와 자양동에 걸쳐 있는 뚝섬을 공원번호 143호 뚝
도공원(纛島公園,면적 2,621,000m2 대공원)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
다(600 years of Seoul's History).

주 33. 광복 이후 식민지기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그대로 이어받았
으나, 1962년우리나라최초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됐고,
1964년 8월 14일자 건설부고시 제1031호에 따라 서울의 도시계획
재정비가이루어졌다. 이때 1949년에 서울시에편입된 4개 교외지
구가계획됐다. “무리한설정해제”, 경향신문 1962년 12월 12일.

주 34. “뚝섬을 종합공원으로. 언제나 이용토록 시설 구비”, 조선일보
1962년 8월 13일.

주 35. “뚝섬과 한강변간 호안공사 완공”, 조선일보 1962년 11월 10일.
주 36. 1966년에 시작된 뚝섬지구 구획정리사업(1961. 5. 26~1969. 6. 19)

은 40만 평, 화양지구(1967. 1. 21~1972. 11. 21)는 64만 평, 중곡지

구(1969. 10. 1~1974. 2. 13) 95만 평, 화양추가지구(1972. 3. 27~
1980. 12. 5)가 46만 평을 토지구획정리 대상으로 삼았다(Gwang-
jingu, 2016: 198-200; 600 years of Seoul's History).

주 37. 뚝섬 일대에는강변6로(용비교북단～광진교북단)가놓이는데, 이
구간중경마장부근에서중랑천하구까지는 1920년대제방이축조
되었고, 그 상류는무제부구간이었다. 총연장 10.8km중영동대교
북단에서 잠실대교 북단까지 1,870m 구간은 화양지구 추가토지구
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되었고, 잠실대교 북단에서 광진교 북단까지
의 1,400m 구간은 1973년 준공됐다(600 years of Seoul's History;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1985: 870).

주 38. 1960년대에접어들면버스가대중적인교통수단이되면서궤도차의
운행이 정지되고 궤도선도 철거된다(Gwangjingu, 1997: 494-501;
Lee et al., 2011: 71).

주 39. “민자유치뚝섬유원지 개발”, 매일경제 1968년 9월 3일; “뚝섬유
원지여름휴양지로. 각종시설내년 5월까지완공”, 조선일보 1968
년 9월 4일.

주 40. “뚝섬을종합유원지로. 朴대통령지시, 내년안에시설", 조선일보
1970년 12월 24일.

주 41. “뚝섬에 종합유원지 내년 완공”, 경향신문 1971년 1월 11일.
주 42. “뚝섬 개발 연내착공 어려워. 한강하폭 확보 안돼” 조선일보 1971

년 2월 16일.
주 43. 당시 뚝도공원(2,446,900m2)은 유원지(809,910m2), 운동장(400,250

m3), 현실화(1,068,120m2), 수도시설부지(21,429m2) 등으로 변경된
다. ‘건설부고시제124호’(1971. 3. 2.) 박인재는 뚝도공원 해제 후
뚝섬경마장과 수도용지로 쓰여져, 이 일대가 오픈스페이스로 남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Park, 2002: 46).

주 44. 시골에서상경한동식은미군의밀수품을훔쳐파는건달패의두목
인 형 영식과 그의 애인 소냐를 만난다.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소냐가 동식을 유혹하여 관계를 가지면서 위험한 삼각관계가 형성
되고, 결국 소냐는동식의손에비참한최후를당하는줄거리다. 영
화의상당부분을성동구사근동갈대밭에서촬영했다. 심영섭, “1960
년대 충무로 女帝 최은희”, 신동아 2004년 6월호.

주 45. “주말을 즐겁게. 물놀이의 계절 서울근교 유원지. 뚝섬…시설 고루
갖춰 서민층에 인기”, 조선일보 1968년 6월 20일.

주 46. 옥재규의 회고, Memory in Seoul.
주 47. “여학생수영장 어제 개설식 거행”, 동아일보 1958년 7월 29일.
주 48. 식민지기부터 1950～1960년대까지 유원지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

해등장하는 ‘명랑’이라는단어는 1930년대식민화를효율적으로수
행하기위해근대적질서를구축하는방안으로채택된정치적용어
였지만, 근대적인 문명 담론의 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에
복잡한 맥락으로 퍼져나가는 용어였다. 특히 신문, 잡지 등 미디어
에서는이를더욱강조했는데, 그 내용은도시인의생활, 교양위생
을위한시설완비와도시문화의증진을방해하는것의일절퇴치
다(Lee, 2012: 59-60).

주 49. “휴일에의 초대 혁명 후 첫 연휴”, 경향신문 1960년 6월 5일.
주 50. “뚝섬수영장에도 오염 적신호”, 동아일보 197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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